
 

 

 

 

 

 

  

즐거운 교회 공동체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제자로서 세상속에서 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고백과 참회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응답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렘브란트, 아브라함과 이삭 1635년)  
 
 
 

 

 

 

 
 
 
 
 
 
 
 
 

 
(샤갈, 이삭의 제물 1966년) 

 

 
 
 
 
 
 
 
 
 
 
 
 

  



  

[창세기 22:1~14] 1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
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여기, 제
가 있습니다.” 2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고는 다태우는제물(번제물)로 그를 바쳐라. 
내가 네게 알려 줄 산에서 그렇게 해라.” 3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
귀에 안장을 얹었다. 또 두 명의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태우는제사
(번제)에 쓸 장작을 팼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떠났
다. 4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멀리서 그곳을 살펴보았다. 5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6 아브라함은 다태우는제사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7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다, 얘야.” 하고 대답했다. 
이삭이 물었다.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다태우는제물(번제물)로 쓸 양은 
어디에 있나요?” 8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다태우는제물(번제물)로 쓸 양은 하
나님이 친히 봐 놓으셨을 테지, 얘야.”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9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신 곳에 다다랐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벌여 놓았다. 그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의 장작 위에 
눕혔다. 10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 했다. 11 그때 아
브라함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불러 말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12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
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참으로 네가 나를 두려워하
고, 그래서 나를 위해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 줄 이
제 내가 알았으니까!” 13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저기, 숫양 한 
마리가 뿔이 덤불에 걸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가서 양을 끌
고 왔다. 다태우는제물(번제물)로 그 양을 아들 대신 바쳤다. 14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실 거야.”
라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한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사역자 

 

찬양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성경통독 

오늘부터 3주간의 소그룹교육 (2.16은 휴강) 

길목교회 성지순례 (2.10-2.20) 

이번주 길목교회 사역 


